
두번째 탐험 후기

참여그룹명: 안양꼬마금융탐험대
참여연령: 6세
참여 인원: 4명 (강지한, 이태리,
신유준, 하승연)
참여 방법: 온라인 참여



아이와 함께 돈을  어떻게 벌수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버는 다양한 방식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관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읽은 책: 『돈은  어떻게 벌까요?』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용돈
을 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돈을 스스로 벌어보는 상상과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경제적
자립심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융 탐험: “돈은 어떻게 벌까요?"



돈은 어떻게 벌까?
노동과 임금의 관계 배우기
계약의 중요성
권리 보호하기
용돈이란?
계획적소비

“돈은  누가벌어?”

“적절한  용돈은  얼마일까?”

“어떤일을  할까?”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

배우고 이야기 나누기

함께 배운 개념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북키트 활동후 아이들의 반응

강지한 이태리

가족모두가 함께 참여해 만들다보니 역
할과 책임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보
고 메뉴판을 통해 집안일도 돕고 용돈을
저금통에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기
가 번돈을 모은다는 생각에 아이도 의욕
이 넘쳤어요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까요?" 태리에게 물어보니 "아빠가 벌어와야지~" 라고 단순
하게 대답하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꼭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돈을 버는 방법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
건을 팔고 싶고 그게 커피인 것 같아 커피가게를 열고 싶다"고 말하더라구요. 내가 팔
고싶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팔겠다고 말하는 점이 흥미로웠습
니다^^



북키트 활동후 아이들의 반응

신유준 하승연

<돈은 어떻게 벌까요?> 읽는 중 아이가 자신도 동전이 있다
며 지갑에서 동전과 지폐를 가져와 함께 보았습니다.
. 돈을 뜯고, 계약서를 쓰고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한
달 모아서 진짜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폐 훼손 금지법을 알게되어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안된다고
설명하니 감옥가냐고 되물어 재미있었어요~^^주인공이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는것을보고 아이에게 물었
더니 큰버스가 필요하다고 운전기사가 될거라고 하네요~^^



“홈아르바이트에서는 서로 임금을 합의하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 참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돈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계획해서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

“어떤 일을 아이가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Mom’s Talk



  
  1.홈 아르바이트: 실전 경제 교육
  2.기본적인 집안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경험을 했습니다. 
  3.일의 난이도에 따른 임금 조율 과정을 경험하며 노동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4.돈 관리의 첫걸음 계약서,고용인,피고용인,정산서,최저
임금등 어려운 용어를 키트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했습니다. 

 
 

 1차 모임을 통해 얻은 성과

좋았던점 

어려웠던점 

 금액을 적을때 1만원이상을 안적어서 아이가 속상해 했어요
(5만원권을 감췄어야했는데 .....)
금액의 크기를 아는 아이라 모아서 만들어 보라고 설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때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
다음에 좀더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성과 

책 한 권이 아이의 경제 개념 형성과 가족 활동의 계기가 되어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과 쉽고 간단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임금이 높
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산서가 있어 한달과정의 긴여정을 함께 즐기면서 할수있어
좋았습니다. 



안양꼬마 금융탐험대의 두번째 여정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직접 번 용돈을 저금통에 모으는 그 설렘, 가족이 함께 만든 메뉴
판을 보며 나눈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고,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금융탐험이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

랍니다.

안양꼬마 금융탐험대의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마무리하며...



감사합니다


